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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의 세상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500만여명이 목숨을 
잃은 현재 이 전염병을 끝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자원,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국
우선주의, 백신의 사재기 등으로 인한 불평등이 펜데믹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의 
의료종사자 4명중 3명은 백신을 맞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펜데믹 다음 단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차세대 키신저’ 파리드 저카리아박사가 들려주는 
변화된 세상이 상당한 답을 제공한다. 그의 ‘펜데믹 다음 세상을 위한 텐 레슨’이라는 책이 이미 
나와서 미국과 세계 도처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저자는 인도혈통의 미국인으로 예일대를 거쳐 하바드대에서 정치학박사를 받았다. 국제정치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최연소 편집장과 ‘뉴스위크’편집장을 역임했다. 그러면서 권위있는 미 
시사주간지 ‘네이션’이 ‘차세대 키신저’로 지목할 만큼 국제정치에 탁월한 안목으로 주목받았
다. 또 현재 2억2천만명의 시청자를 거느린 CNN의 간판 국제정세프로그램인 ‘파리드 자카리아 
GPS’를 진행하고 100만명대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기인이다. 자카리아박사는 코로나19 이전부
터 전 세계가 목도해온 5G를 향한 경쟁, 글로벌경제의 디지털화, 끝없는 세계화, 미·중 양강체
제와 미국의 쇠퇴, 다자주의와의 협력, 지속되는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래서 개인의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도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20세기에는 정부의 크기가 중요
했다면 미래에는 정부의 능력, 정부의 질이 중요하다. 디지털로 삶이 영위되는 만큼 디지털경제
와 물질경제의 판도가 바뀐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리스의 말처
럼 미래에도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다. 
 자카리아박사가 날카롭게 지적한 내용중 특히 가슴에 꽂히는 내용이 있다.
 “지난 몇십년동안 미국정부는 줄곧 형편없는 정치를 펼쳐왔다. 하지만 초강대국이란 권위덕
분에 그 결과를 감출수 있었다. 이라크점령부터 간단하게 지하철을 확장하는 문제까지 미국이 
시도한 많은 것들이 재앙이었다.” 오래전 시작된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재정적자)를 감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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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세계화폐 ‘달러발행권’과 ‘IT거대기업의 세계독점’으로 모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특히 세계2차대전(1939~1945년)이 마무리 되면서 1945년 7월26일 포츠담회담에서 전범국가
인 독일과 일본을 분할점령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 
점령했다. 하지만 일본이 아니라 갑자기 한국을 남북으로 분할한 것은 뜻밖이었다. 엄연히 일본 
분할점령도가 뚜렷이 있었다. 
 베트남전쟁(1960~1975년)에 미국이 뛰어든후 마무리 상황도 이해난망이었다. 미국이 지원한 
남베트남 지도부는 지극히 부패한후 전쟁직후 고국을 등졌다. 
 아프카니스탄전쟁(2001~2021년)직후 미국이 지원한 돈으로 부패덩어리였던 아프카니스탄 
대통령이 돈다발을 떨구면서 공항에서 탈주한 모습을 보면서 늘 반복하면서 느꼈던 미국의 모
습이었다. 미국의 지성 자카리아박사의 지적처럼 수십년간 미국정부의 미숙을 깊이 공감한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현명함을 기대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4월 8일(금) 4월 11일(월) 4월 12일(화) 4월 13일(수) 4월 14일(목)

미 달 러 (USD) 1218.50 1224.00 1232.00 1236.60 1227.70

일 본 엔 (JPY) 981.47 984.20 982.03 985.69 977.82

캐 나 다 달 러 (CAD) 968.06 973.82 974.84 978.56 976.96

홍 콩 달 러 (HKD) 155.48 156.13 157.18 157.80 156.61

위 안 화 (CNH) 191.41 192.44 193.20 193.77 192.34

유 로 화 (EUR) 1324.88 1333.24 1340.35 1338.87 1337.27

호 주 달 러 (AUD) 911.44 913.17 914.08 921.95 914.58

싱 가 폴 달 러 (SGD) 894.87 898.25 902.43 906.66 901.13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88.86 289.94 291.22 292.15 290.20


